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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GC CEO Water Mandate - CDP Water 업무협약 체결 (4/2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CDP 한국위원회는 4 월 24 일(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CDP Korea Report 2018 발간,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의 물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CDP Water 와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Water Mandate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CDP 한국위원회는 물이 인류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행사에는 제 8 대 유엔사무총장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유엔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 있는 성과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히며, 2016 년부터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처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이전 2℃에서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특히 기업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변화를 주도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보의 힘과 투자자의 행동주의를 활용하는 CDP 

Water 와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특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Water Mandate 간 협약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Water Mandate 은 수자원 관리를 기업경영의 우선순위에 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들의 플랫폼으로 기업의 전략수립과 해결방안 개선에 주목하며,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기회 및 유용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50 여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이 참여 중에 있으며, 매년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수자원 문제에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EO Water Mandate 참여 조건  

1)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2) 6개 분야(운영, 공급망∙유역관리, 공동노력, 공공정책, 지역사회 참여, 투명성)에 대한 

CEO의 의지를 담은 서한 제출  

3) 매년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이행사항 보고  

 

Water Stewardship Toolbox 안내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9C%A0%EC%97%94%EA%B8%80%EB%A1%9C%EB%B2%8C%EC%BD%A4%ED%8C%A9%ED%8A%B8-%EC%8B%A0%EA%B7%9C-%EC%9B%B9%EC%82%AC%EC%9D%B4%ED%8A%B8-%EC%86%8C%EA%B0%9C/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ews/?mod=document&pageid=1&uid=1330


3. <부산·울산> (4/25), <대구·경북> (4/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개최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 소재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UNGC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지난 4 월 25 일, 26 일 양일에 걸쳐 부산·울산, 대구·경북 지역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6 월에는 대전·세종, 광주·나주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설명회는 

지역 소재의 UNGC 회원사 및 잠재 회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동향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지역 소재 우수기업 사례 ▲UNGC 가입 혜택 및 주요 정책 등을 공유하고 UNGC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동건 회장과 박석범 사무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회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참석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과 곽글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과 

SDGs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 각국의 CSR 법제화 

추세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제화 강화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요구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은 신뢰도 향상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보편적 가치 이행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UNGC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3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ESG 성과를 낸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UNGC 에 대해 소개하고, 

UNGC 의 이슈별 플랫폼과 다양한 활동 및 참여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아젠다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리스크를 예방하고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SDGs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SDGs 목표를 연계하고, 새로운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UNGC 및 SDGs 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음 발표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소위 위원장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을 주제로 “다섯가지 사회적 가치를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이며, 이것은 UNGC 의 

4 대 분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며 UNGC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이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고, 민간이 이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인권경영을 확산·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여부를 반영키로 했으며 각 기관이 처한 환경을 감안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수 회원 사례발표 이후, UNGC 한국협회 임애화 선임연구원은 ‘UNGC 한국협회 개요, 가입혜택, 

절차 및 연회비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UNGC, CSR, SDGs 최신 동향 제공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제공 ▲COP, COE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자문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조달시장 대응 지원 ▲SDGs 이행 자문 등을 회원사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UNGC 에 가입하여 지속가능성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독려했습니다. 

 

 

 

 

 

 



■ 부산·울산 설명회  

 

먼저, 부산경제진흥원과 UNGC 한국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후원한 부산·울산 

설명회는 40 명의 기업 대표 및 실무진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은 “인권보호와 노동권을 인정하며, 반부패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투명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이 앞장설 것”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타기관 및 기업 등에게 보다 모범적이고 성숙된 진흥원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로 한국남부발전 권오현 차장(변호사)이 인권경영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자체 2017 년 

인권영향평가에서 미흡한 4 개 분야(인권경영체제, 산업안전, 고용상 평등, 공급망 관리)를 

선별하고 직원∙협력사 니즈를 파악하여 2018 년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는 KOSPO’라는 인권비전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기반구축 ▲내부직원 근무조건 개선 ▲이해관계자 권리보호의 전략방향을 수립하였다. 특히, 

발전소 주변 환경이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환경설비 개선, 미니태양광, 

공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폐비닐 활용 정제류 발전연료화 등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 국내외 자회사 글로벌 표준 인권 헌장 및 인권경영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지역주민, 협력사 인권(안전, 환경 등) 개선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인권경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사례발표로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부부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 번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당사가 추구하는 환경보전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경제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후∙환경분야의 기술 

및 기업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영 관리 차원에서는 직원의 환경보전 인식 향상 및 자체 

개선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과 친환경∙녹색제품 구매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보증분야(신재생에너지 협약보증, 환경혁신 신사업 협약보증, 기후기술 보증, 스마트팜 기업 

보증)를 육성하여 기후 기술, 환경 영향 최소화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등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우수 기후기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 대구·경북 설명회 

 

동 설명회는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UNGC 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DGB 금융지주에서 후원하였으며, 약 40 명의 기업 대표 및 실무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석준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기업식으로 접근하는 주제가 매우 

흥미롭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오늘 설명회가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대구광역시 내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아이디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사례발표로 DGB 금융지주 김희락 부소장은 “지역밀착경영이 주요 경영전략이었던 

DGB 금융그룹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협력사 상생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ISO 26000 수준진단 ▲윤리경영 추진체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인권보호체계 강화 ▲DGB 사회공헌재단 운영 ▲환경경영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공유해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윤리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페어플레이어클럽서약’과 

여성친화금융,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리고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친환경부문 반영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번째로 한국가스공사 심승기 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시범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한 인권경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권경영헌장 개정 ▲인권경영규정 제정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위원회 구성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과정을 설명하고, 기존 인권위의 

기관운영 체크리스트에 3 개 분야 32 개 체크리스트를 추가한 13 개 분야, 190 개의 ‘기관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보인권보호’, ‘여성권리, 모성보호’, ‘직원 인권 보호’ 등을 공사에서 

직접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 개분야, 58 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도 

소개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독립성, 신속성, 효과성을 갖춘 공사만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각 

부서차원에서도 점차 여성과 임산부를 고려하는 정책이 나오는 등 점차로 조직 내 인권경영이 

스며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각 기관의 인권정책은 그 기관에 맞는 맥락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 설명회는 지역에 소재한 UNGC 와 CSR, SDGs 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오는 6 월에 대전·세종, 광주·나주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갤러리 바로 가기] 

 

[UNGC 참여 방법 및 혜택안내]  

 

 

 

 

 

 

 

 

 

 

 

 

 

 

http://unglobalcompact.kr/our-work/image-gallery/?uid=1325&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membership/participation/


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회원사 사용 안내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otice/?mod=document&pageid=1&uid=1312


본부소식 

 

1. 혁신적 다자간 파트너십, SDGs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  

 

2019 년 4 월 11 일 열린 2019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파트너십포럼에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사무총장은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다자간 

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2030 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소규모 파트너십 형성에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다자간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유엔의 발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요한 시기에 

다음 단계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유엔파트너십사무국(UN Office for Partnerships)이 매년 주최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파트너십 포럼에서는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의 대표가 모여 혁신적인 다자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집단적 전문성, 기술력 및 자원을 만드는 혁신적이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 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하며 

“파트너십이 가진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30 아젠다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inaction/partnershipforum


‘포괄적인 SDGs 구현을 이끄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본 포럼은 다자간 파트너십이 

SDGs 구현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파트너십 형성은 아젠다 전반에 걸쳐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파트너십에 관련된SDG목표 17번이 지속가능발전에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결합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 부문의 협력과 실질적 영향을 이끌어내는 국가적 수준의 파트너십 플랫폼의 좋은 예로 

글로벌콤팩트의 로컬 네트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글로벌콤팩트 인도네시아협회의 조세핀 

사툐노(Josephine Satyono) 사무총장은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시민 사회 및 학계와 기업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기업이 유엔의 파트너로서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조세핀 사툐노(Josephine Satyono) 글로벌콤팩트 인도네시아협회 

사무총장 

 

 

한편 본 포럼에서는 혁신적인 금융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간 2.5 조 달러의 자금을 

충족하는 데있어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engage-locally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326&mod=document&pageid=1


2. 유엔,  CEO 협력체 결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 발족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4 월 15 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CEO 협력체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유수기업의 CEO 들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투자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해법에 관한 민간부문리더들의 통찰을 활용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2019 개발을 위한 금융포럼(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에서 발언하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2019 개발을 위한 금융포럼(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의 민간부문 리더들과의 오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2.6 조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가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연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자원만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에의 투자는 

선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두의 장기적 번영과 기후, 환경, 그리고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한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들을 협력체에 초청하였고 몇몇은 이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초청을 수락한 회사 중 하나인 핌코(PIMCO)의 미국주요전략 최고정보관리책임자 

스캇 마더(Scott Mather)는 오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재원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말하는 재원 격차는 투자 가능한 시장의 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시장에는) 

약 200 조 미 달러 규모의 뛰어난 주식과 채권, 그리고 민간부문에는 수 백 조 달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첫 회의는 2019 년 9 월 제 74 회 유엔총회의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첫 회의부터 2021 년 6 월까지 본 협력체는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는 

2021 년 9 월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유엔경제사회국(UN DESA)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조직하고 유엔의 여러 네트워크 및 

여러 기구(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UNEP FI), 책임투자원칙(PRI), 유엔지역별경제위원회), 그리고 

세계은행과 같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그룹은 본 협력체의 행동계획 실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327&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327&mod=document&pageid=1


3. “증권거래소는 SDGs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2019 년 4 월 17 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유엔 본부에 모여 지역 자본시장의 역할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투자 격차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증권시장 규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증권거래소는 SDGs 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SDGs 를 위해 이 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협업해야 합니다," 라고 제임스 잔(James Zhan)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기업부장이 2019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개발재원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2019 

투자박람회(2019 Investment Fair) 라운드테이블에서 언급했습니다.  

 

SDGs 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SDGs 중심의 금융상품을 개발과 동시에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을 

포함한 지역시장의 투명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정책제안자, 규제자, 발행인, 투자자, 

시민사회가 모두 협업하여 민간 금융 행위자들의 SDGs 에 대한 지지를 증대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폐회사에서 다니엘 체스브로(Danielle Chesebroug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투자원칙(PRI)을 

대표하여 "지역 차원의 협업을 확장하는 것은 PRI 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의 일환으로 전세계의 증권거래소들과 협업해 진행하는 ‘SDGs 투자포럼(SDG 

Investment Forums)’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브라질에서 진행된 SDG 투자포럼 파일럿 프로그램은 정부, 규제자, 투자자, 기업,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유엔과 함께 지역 차원의 SDG 투자 기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https://www.un.org/ecosoc/en/events/2019/ffd-forum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1694-un-sdg-investment-fair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1694-un-sdg-investment-fair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 말 

남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투자를 위한 지역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라운드테이블(The Roundtable on Accessing Local 

Capital Markets for Long-term Investments)’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투자원칙(PRI), 

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UNEP FI),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함께 조직한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에 의해 개최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개발재원포럼의 일부인 SDGs 투자박람회에서는 세부투자기회와 SDGs 투자격차를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과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부정책제안자와 기업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328&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328&mod=document&pageid=1


4. 본부 발간 및 소개 자료 

1)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BSR)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발간한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Gender 

Equality in Social Auditing Guidance)’는 소셜 오디팅(Social Auditing)의 방법과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소셜 오디팅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이나 독립기관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며, 강령의 기준과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 파트너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셜 오디팅을 공급자들이 기업의 최소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현장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노동현장에 특화된 문제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강령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방법에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인지(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소셜 오디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지를 방해하는 현재 소셜 오디팅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존하는 감사 검증 방법과 공급자 행동강령의 여러 원칙들에 성평등 관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 노동자 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이슈를 파악할 때 이들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봅니다. 

- 노동자 참여적 접근과 같이 기존 소셜 오디팅과 연관은 없으나 기업들로 하여금 성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여성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 기업이 공급자를 모니터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들이 소셜 오디팅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gender-equality-in-social-auditing-guidance/


2)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인 성장 달성: 사회적 대화 기업 사례’(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노동자, 고용인,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과정입니다. 

 

집단적 협상과 노사정 삼자주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법과 노동시장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노동시장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기업에 생산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대화를 비용증가와 연결 짓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사회적 대화는 안정, 평등, 

생산성,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는 단일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실행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집단적 협상의 권리에 대한 인식 

 

- 분쟁해결방안(중재 등)과 집단적 협의의 효과적인 적용, 강제를 위한 방법과 같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노동자와 고용인들을 위한 독립적이고 대표적인 기관 

-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 기술적 능력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사회적 파트너의 집단적 협상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과정 

-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장 협력 프레임워크 

- 노동조합 간 효과적 협동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achieving-decent-work-and-inclusive-growth-the-business-case-for-social-dialogue/
http://unglobalcompact.kr/achieving-decent-work-and-inclusive-growth-the-business-case-for-social-dialogue/


3) RELX SDG 리소스 센터(RELX 그룹)  

 

 
 

RELX SDG 리소스 센터는 RELX 그룹과 주요 파트너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SDGs 달성에 도움을 

주는 과학, 법률, 기업, 행사 등의 최신 소식을 소개합니다. 본 정보센터의 목표는 UN 이 SDGs 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고객, 정부, 연구자, 기업, NGO, 개인들의 SDGs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넓히는 것입니다. 

 

RELX SDG 리소스 센터의 컨텐츠는 기사, 보고서, 법률실무가이드, 도구, 웹비나, 영상, 행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 SDG 목표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RELX SDG 정보센터는 소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멘델레이(Mendeley)를 통해 

SDGs 에 관한 심화 논의를 운영합니다. 각 SDG 를 위한 논의 그룹이 존재하며 해당 그룹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X SDG Resource Centre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sdgresources.relx.com/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2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Goal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천연자원의 감소, 

기후 변화의 가속, 인권 침해와 같은 결과와 깊이 연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와 생산은 전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증시키고 심각한 대기 

오염에 일으켰으며,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켜 생업과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물 부족을 

심화시켰습니다. 폐기물들은 메탄 배출량 증가와 함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에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식량의 생산 

및 소비는 생태계의 서식지 파괴, 어류의 남획, 오염 및 토양 감소로 인한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산 및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감안해 볼 때, 목표 12 는 

기업 리더십을 위한 상당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책임감 있는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채택함으로써 기존 모델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및 신규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공급망 운영 및 자체적인 에너지 순환과 자원을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 연장, 정확한 지속가능성 라벨 지정 그리고 사용 단계 및 폐기 관련 소비자 교육을 

포함하여 자원 사용과 생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엔드 투 엔드 운영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걸친 생산 

및 소비 관련 지속가능성의 추적보고를 위해 해결책을 개발하고 구현 및 공유함으로써 투명성 및 

보고 분야에서의 리더십 기회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 집약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내 기업 만해도 연간 6,000 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은 기업이 정부 규제 및 소비자 선호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도록 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인증 받은, 추적 가능한 제품을 선호한다는 많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기업이 원자재 가격 및 

가용성의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목표 

12 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생산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환경 피해 및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탄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BUSINESS ACTION 1 

 

책임감 있는 순환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구현 

 

오늘날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중요한 자원 투입, 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손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업은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선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소싱 방법을 

넘어서서 시스템 설계의 근본적인 재고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기업은 개인 및 공공 부문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정보 기술을 비롯한 기술 역량 및 기술을 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도상국 특히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인류와 지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사례 

 

➢ 대중교통 회사 A 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도시 및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대도시의 

대중교통과 완전히 통합된 도시형 자동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기업은 고객이 

전기차를 픽업하여 해당 지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는 "자유 승하차"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유기농 사탕수수 재배자 B 는 기술 혁신과 함께 재건 농업의 원칙을 이용하여 미개척 토지를 

탄력 있는 재생 생태계로 만들고, 사탕수수 폐기물 기반의 바이오 연료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생산 및 수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개발자 C 는 건물 자재에 대한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 이하 C2C)원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적용 가능한 "생활 건물" 관리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 건물을 짓는 기술을 선도합니다. 

 

 

 

BUSINESS ACTION 2 

 

기업이나 공급망 운영에서 원자재 및 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저감하고 순환사용루프를 형성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상당한 자원 사용하고 폐기물을 생성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 

손실이 큰 비효율적인 공급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은 이러한 비효율성이 사회에 

미치는 진정한 비용까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이용 등을 통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 원자재, 재생불가능한 

광물, 에너지, 포장 등의 부분에서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접근법을 통해 

원자재와 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공급망 자원순환루프를 형성하거나 

지속가능한 공급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선두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발전된 기술을 

대규모 에너지와 자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에 전달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 

 

➢ 맥주 공장 A 는 기업, 정부,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잔여물로 빵, 바이오가스, 버섯, 수산양식에 

사용되는 영양분 등 고가치 제품들을 만드는 제로웨이스트 맥주공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 회사 B 는 순환 관개 시설을 사용한 혁신적인 수직농법 제품을 개발하여, 일 년 내내 

도시에 신선한 현지 채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 IT 기기 회사 C 는 가전기기,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폐기물을 책임있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해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인체나 지역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3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를 최대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고 소비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선도적인 기업들은 최소한의 자원사용이 가능한 설계와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적정수준의 제품 생명주기를 확보하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해 쉬운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품의 생명주기 전반에 제품과 서비스 혁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의 의미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르고,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교육을 

하며, 인권과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소외되는 계층과 전세계적인 빈곤 계층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들의 접근성을 증대하여야 합니다. 

 

우수사례 

 

➢ 가전기기 회사 A 는 사용패턴을 인식해 자동으로 전원을 꺼주는 에너지 저감 상품들을 

개발하여 선도적인 에너지 효율 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식품 회사 B 는 친환경 디자인, 책임있는 공급, 효율적인 포장, 재활용, 운영 효율 

개선을 실행하며 2020 년까지 제로웨이스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제조 회사 C 는 성능이 좋고 저렴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업계 전반이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 회사와 

협업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제로웨이스트 식료품점 체인 D 는 매장 전체에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활용된 포장재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 기관 E 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거나 패시브 하우스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주택이나 사무실에 더 낮은 비용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4 

 

 

운영 전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및 

보고하고 해결책을 개발, 시행, 공유함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주기적인 보고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표와 인권과 관련된 실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장기적인 사회, 환경, 재무 성과와 함께 리스크 식별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수사례 

 

➢ 신발 제조 회사 A 는 다양한 공급망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수립하고, 공장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파악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누적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레스토랑 체인 B 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식료품을 

기록하고 품질 제품 정보를 알리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527866590


2. [SDGs 솔루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내구성 높은 도로 만들기 

플라스틱로드(PlasticRoad)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반 도로 표면보다 수명이 길고 극한 온도에도 

버틸 수 있는 모듈식 도로 부품으로 업사이클합니다.    

 

KWS 는 Wavin, Total 과 협업하여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규 모듈식 도로 시스템, 

플라스틱로드(PlasticRoad)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번 사용된 플라스틱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 도로 부품으로 재활용됩니다.  

 

플라스틱 도로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로드의 개발자들은 플라스틱 도로의 

예상수명이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3 배 더 길고 무게도 가벼워 운송, 설치, 교체가 더 쉽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플라스틱로드는 -40℃에서 80℃ 사이의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듈 자체도 순환성, 편의성, 내구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조립식 도로 

부품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가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고 망가진 부품만 

교체가 가능해 도로를 만들고 수리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플라스틱로드의 시공시간이 아스팔트 도로보다 70% 빨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도로 부품은 내부가 빈 구조로 되어 케이블과 파이프가 지나갈 수 있고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여 도로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로드는 2018 년 9 월, 네덜란드의 즈볼러(Zwolle) 시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30m 길이의 자전거 도로에는 218,000 개의 플라스틱 컵이나 500,000 개의 플라스틱 

뚜껑과 맞먹는 양의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2018 년 11 월에는 히트호른(Giethoorn)에 또 

다른 도로를 설치했으며 해당 기술을 주차장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Why you should care 

비튜멘이나 타르라고도 불리우는 아스팔트는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재생이 불가능한 

석유제품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63 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으나 그 중 10% 미만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됩니다. 플라스틱로드는 이미 현존하는 플라스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혁신과 인프라 구축 

 

 

플라스틱로드는 훌륭한 경량성, 모듈성, 내구성, 배수성으로 일반 재료보다 도로 건설에 있어 

더욱 지속가능하고, 탄성이 좋으며 자원 효율적인 재료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플라스틱 도로 건설은 시공 단계에서 고중량 운송수단을 적게 필요로 하여 탄소배출량이 적고 

이는 도시 폐기물 관리에 있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플라스틱로드는 순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각 모듈은 재활용된 자재로 만들어졌으며,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하여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원문보기]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advances/3/7/e1700782.full.pdf?fbclid=IwAR1W32uMhKlVO4MMhpqX9XJZniVMqiIzFDwGYQVNE-bV06kB7yte_I9PeYc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advances/3/7/e1700782.full.pdf?fbclid=IwAR1W32uMhKlVO4MMhpqX9XJZniVMqiIzFDwGYQVNE-bV06kB7yte_I9PeYc
http://unglobalcompact.kr/about-us/sdgs/?mod=document&pageid=1&uid=1329
http://unglobalcompact.kr/about-us/sdgs/?mod=document&pageid=1&uid=1329


3. [Global Goals in Action] 나투라 앤 코(Natura & Co)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나투라 앤 코(Natura & Co)의 대표이사인 호베르토 마르케스(Roberto Marques) 

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업 경영 전략 전반에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일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0 대 원칙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서로 배우고 성과를 공유합니다. 또,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감을 받기도 하지요. 물론, 영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춰 보다 가치있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기도 합니다. 가령, 저희는 

지속가능성, 원산지 관리, 탄소배출감소, 여성역량강화에 힘써왔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확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관계자분 여러분,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음 세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30 의제에 기반하여 기업을 경영하면, 기업은 

기업활동과 이윤추구라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Natura & Co 는 항상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합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넘나들며 더욱 성공적인 경영전략을 배우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Natura & Co 의 목표입니다. 

 

 

 

 

 

https://youtu.be/8H73H9xp_yM


4. [Goal 3, 5, 12]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아모레퍼시픽은 그룹 차원의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사회적 공동체와 함께 

‘포용적으로 성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순환 경제 달성’에 기여한다는 3 대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는 2015 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의 충실한 이행을 총해 전 지구적 이슈해결에 기여하고 더 아리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SDGs 전략 및 사례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여성들이 무한한 능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때,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SDG 5 번과 12 번 목표를 중점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 년부터 ‘20 by 20’ Commitment 를 통해 SDG 3(SDG3.4: 2030 년까지 비감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예방치료를 통하여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촉진한다.)과 SDG 

5(SDG5.1: 2030 년까지 모든 형태의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종식한다.)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SDGs 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 총회 주산의 모습을 소개하고 Global Goals 을 향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여 2030 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 12.8: PROMOTE UNIVERS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LIFESTYLES) 

 

’20 by 20’ Commitment 

 

’20 by 20’ Commitment 는 2020 년까지 여성 20 만 명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아모레퍼시픽의 약속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여성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곧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아모레퍼시픽 법인이 위치한 국가에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 에서 진행하고 있는 Every Woman Every 

Child 라는 글로벌 무브먼트에 동참하여 우리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very Woman Every Child 는 여성, 아동, 청소년의 건강 및 

웰빙을 위해 2010 년부터 UN 이 진행하는 글로벌 무브먼트입니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 년 이래 62 개국 150 여 개의 이해 관계자들이 EWEC 무브먼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8 년 12 월까지 총 287,180 명 여성의 삶을 지원하여 20 만 명 목표의 144%를 

달성하였습니다.  

 

Women’s health and well-being(여성의 건강과 웰빙): 2017 년부터 시작하여 2018 년 12 월 까지 

여성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업을 통해 284,084 명의 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Women’s economic empowerment(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2017 년부터 시작하여 2018 년 

12 월까지 여성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업을 통해 3,096 명의 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 년에는 SDG 5(양성평등)이행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을 

통합/재정비/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by20’ Commitment 의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2025 타겟 리뉴얼 등 중장기 Commitment 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뷰티 인사이드 저널 개발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SDGs 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 총회주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Global Goals 를 향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여 2030 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 12.8: PROMOTE UNIVERS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LIFESTYLES) 매월 기획 저널을 통해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SDGs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널을 개발하여 대내외 소통하고 있습니다. 

 

18 년 게재된 총 11 개의 저널은 총 670 만 건 도달율을 달성하였고, 13 만여 명이 콘텐츠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은 기획 저널의 

경우 국내 주요 포털 매체인 네이버, 다음(카카오스토리), 브런치 메인에 노출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19 년도에는 2018 년 UN 총회주간의 디지털 콘텐츠를 잘 정제하고 편집하여 UN 총회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를 출판할 계획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아모레퍼시픽의 시선으로 담아낸 <뷰티 인사이드>는 매호 직접 

유엔총회 주간에 참여해 그 속에서 얻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아모레퍼시픽만의 시선으로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뉴욕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우리 일상 속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SDGs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뷰티 인사이드> 

매거진은 출판을 통한 수익금을 모두 WWF 에 기부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Global Goal 

중 하나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2030 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SDGs 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제품 지속가능성 강화 

 

소비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가치 실현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니즈에 대응하고, SDG 12 번 목표인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인 지속가능제품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제품 연구 및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 밸류 체인 단계별로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총 19 가지의 지속가능제품 유형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품 개발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R&D 와 마케팅, 디자인, 포장재 

개발 등 유관 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제품별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설계하고 제품 개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 년에는 신제품 38.1%에 환경 및 사회 친화적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연자원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학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유래 원료 강화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팜유의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이 포장재의 경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되는 산림에서 유래한 지류(FSC 등)를 

설화수와 라네즈, 마몽드, 헤라, 프리메라, 아이오페, 한율 등의 브랜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니스프리와 리리코스 제품에는 감귤껍질이나 해초에서 유래한 식물 부산물 종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낮추기 

위해 미쟝센과 려, 해피바스, 한율, 프리메라,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제품 용기에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였습니다. 택배 포장의 경우, 플라스틱 비닐 

완충재를 FSC 인증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고, OPP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로 변경함으로써 2018 년 

출고 박스 수 기준으로 환산시,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70%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에어리스 펌프 방식의 이중 구조 용기를 일리윤 제품에 적용해 소비자 사용 후 버려지는 

내용물을 5% 미만으로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제품 생산과 소비 활동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이슈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부산경제진흥원,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사회적 책임 이행 

 
 

- 부산경제진흥원이 자발적기업시민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고 25 일 밝힘.  

-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한 활동,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4 대 분야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대한 10 대 원칙을 지지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함. 

-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은 “인권보호와 노동권을 인정하며, 반부패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투명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이 앞장설 것”이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타기관 및 기업 등에게 보다 모범적이고 성숙된 진흥원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함.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5_0000632586&cID=10899&pID=10800


2. 신한은행, 친환경과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후순위채 4억 달러 발행 

 
 

 

- 신한은행은 4 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후순위 채권’ 발행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 일 밝힘. 

- 15 일 청약이 마무리된 이번 후순위채는 신한은행이 친환경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으며 만기는 10 년임. 

-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 월 원화 그린본드 발행에 이어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채권 발행에 성공해 의미가 크다”며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3423


3. 국민연금 CIO "사회책임투자 확대…가이드라인 마련"  

 
 

- 국민연금은 금융투자협회와 책임투자원칙기구(PRI) 공동 주최로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사회책임투자(SRI) 세미나'에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책임투자 원칙을 

제·개정하고 책임투자 적용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 마련한 주주권 행사 로드맵에 따라 기업과 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국민연금 CIO 는 "책임투자를 실행하려면 ESG 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기업의 

ESG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아직 공시 수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시 규정 개정 등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책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책임투자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30751008?input=1195m


CSR 뉴스 

 

1. CDP, 산업계 환경문제 인식전환 이끌어  

 

 

- CDP Global, CDP 한국위원회는 4 월 24 일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CDP Korea Report 2018 

발간과 더불어 ‘기후변화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주최·주관함. 

- 행사는 1 부와 2 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 부에서는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서진석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의 환영사와 홍일표, 이원욱 국회의원, 이동건 UNGC 회장,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됨. 이어진 2 부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으로 본 행사에 앞서 양춘승 CDP 한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시상기준을 설명했음. 

- CDP Water 우수기업 선정은 CDP Water 의 정보공개 대상기업은 물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나 

물 위험성이 높은 기업(공기업 포함)을 50 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2 년 연속 

LG 이노텍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됨. 

- 다음으로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Carbon Management Honors Club) 선정으로 올해 국내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 대 기업에 기후변화경영 관련 정보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신한금융그룹’, ‘LG 디스플레이’가 탄소경영 최우수 기업 5 개만 

선정하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Carbon Management Honors Club)에 편입됐다고 밝힘.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950


2. UNDP urges Korean private sector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 UNDP 서울정책센터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득을 얻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워크샵, ’유엔개발계획-민간 파트너십 워크샵’을 주최함. 

- 발레리 클리프 UNDP 아태부국장은 민간부문이 SDGs 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전세계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말함.  

- UNDP 서울정책센터는 2030 년까지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SDGs 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시민사회, 학계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경아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민간부문의 거대한 가능성이 SDGs 실현과 연결된다면, 

개발도상국에서의 고용, .경제성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The Korea Herald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90415000752&md=20190417003114_BL


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바꾼 주총 풍경 3가지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처음 도입한 올해 

주주총회는 배당이 확대되고,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가 제한되며 전자투표제가 확대되는 등 

주주친화적인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21 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2019 년 3 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한 217 개 상장기업(코스피 181 개사, 코스닥 36 개사)의 주요 주총 

안건(1624 개) 중 반대권고한 안건은 10.84%인 176 개로 집계됨. 

- 이 같은 반대 비율은 1892 건 중 234 건을 반대했던 전년 12.37%보다 1.5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되고 기관과 소액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의결권 

자문사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과 다른 결과임.  

-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확대된 것도 특징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53%는 

배당성향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하려는 시도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한 경우가 80%였음.  

경향비즈 

 

* 본 컨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4220600105&code=920100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4 월 16 일부터 5 월 2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4 월 16 일부터 5 월 2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내부장애인협회 

• 한국국제봉사기구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감정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5 월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분기 및 2/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KEB 하나은행, 두산중공업, GS 칼텍스, GS 건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타이어, SK 텔레콤, 

한국가스공사, CJ 대한통운,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롯데홈쇼핑, 한국석유공사, LS 산전, 휴맥스,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NS 쇼핑, 케이티하이텔,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BGF, 유니베라, 캬라반이에스, 

삼익전자, 한국전자인증, 제씨콤,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ATUS, 디씨티 오토, 메씨인터내셔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산업정책연구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얼반유스아카데미, 사람과세계경영학회, 세계청소년문화재단, 한국품질재단, 

내부장애인협회, 밀알심장재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전 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코이카, 서울특별시,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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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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